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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자적 인간 Vs. 대자적 인간: 마음의 공간 

“일상에서 자신을 안으로 비추어 성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생긴다. 그 순간 

현상과 타인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는 건강한 마음의 공간이 확보될 수 있다.”

소나무 사진작가로 알려진 배병우 님은 40년간 산속에 들어가 소나무를 찍었다. 2005년 영국 팝가수 엘튼 존이 그의 소나무 작품

을 구입하면서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되었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사진작가가 되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은 그의 작품 속에 나타난 

소나무들이 대부분 이른 새벽에 촬영된 것들이라는 것이다. 왜 작가는 어두운 산속에 들어가서 외로움에 떨며 그 시간을 기다린 것

일까? 바로 숲에 빛이 들어오는 순간 공간이 열리기 시작하고, 시시각각 새로운 형상들이 창조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숲의 주인공은 ‘관찰자’다. 변화하는 형상을 한 순간도 놓치지 않으려고 초 집중적으로 렌즈를 통해서 관찰하고 있는 시선이

다. 만약 작가가 그 관찰자의 시선을 잃어버린다면 그 숲은 여느 숲과 다르지 않으며, 고요한 적막은 그저 적막일 뿐이다. 관찰자의 

시점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런 자연현상으로부터 괴리를 만드는 것이며 거리를 유지하는 의도적 행위인 것이다.  

철학에서는 이것을 ‘대자적(對自的)’ 이라고 한다. 현상에 대해서 일정도의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관찰하고 사유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현상에 매몰되지 않고, 대립하면서도 침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성숙한 인간의 삶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마음의 공간을 유지할 때 형성될 수 있다. 이에 반해, 즉자적(卽自的) 인간의 태도는 현상에 즉각 반응하고 여과 

없이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으며 건강한 대립이 양립할 수 없다. 이런 태도로 우리는 100년을 산다 해도 성숙은 1센티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대자적 관점을 견지할 수 있을까? 그것은 어두운 숲에 빛이 들어옴으로써 공간이 열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일상에서 자신을 안으로 비추어 성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생긴다. 그 순간 현상과 타인

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는 건강한 마음의 공간이 확보될 수 있다. 하지만 전제가 있다. 작가가 빛이 들어오기 전에 어두운 산속을 

올랐듯이,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인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의 어두운 동굴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성숙으로 가는 

여정은 늘 그러하듯이, 자신의 미성숙을 인식한 그 순간 ‘시작’이다.       

이미, 봄(spring)이다.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절로 뛴다. 새 생명의 기운은 먼 남쪽에서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우리 발 밑에

서 움트며 솟아나는 것임을 온몸으로, 마음으로 느껴보는 그런 봄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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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가 그대 자신과 하나 일 때 그대는 선하다. _ 칼릴 지브란




